
버섯요구르트 FDA 테스트 통과
바이오허브 , 혈당강하 보조식품 수출 가능성 … 특허 7건 획득

국내 벤처기업이 개발한 버섯요구르트가 미국 식품의약국(FDA)의 안전성테스트를 통과해 수출길이 열렸다.

경상대 유전공학연구소의 벤처기업인 바이오허브(대표 김범규)는 FDA에 당뇨병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기위

해 개발한 버섯요구르트의 안전성 테스트를 의뢰해 통과했다고 10월24일 발표했다.

특히, 버섯요구르트는 국내 환자 뿐만 아니라 비만에서 오는 서구형 당뇨타입인 제2형 당뇨병의 모델동물

실험에서도 혈당수치가 30% 이상 떨어지는 등 효과가 입증돼 미국이나 일본 등 세계시장 수출도 가능케 됐

다.

<바이오허브100>으로 불리는 버섯요구르트는 당뇨병환자들을 위한 혈당강하 고기능성 건강보조식품으로 천

연버섯 추출물과 유용물질을 섞어 만든 유산균 발효유로 이미 국내외에서 7건의 특허를 받았다.

바이오허브는 혈당수치와 인슐린주사 사용 여부, 약 복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환자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

하고 유형별로 맞는 제품을 판매해오고 있는데 일본 메이지유업이 효능을 인정해 기술제휴를 추진하고 있다.

바이오허브는 경상대를 졸업하고 일본의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전문연구자 11명이 자본금 4억6000만원으

로 경남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설립한 벤처기업으로 버섯요구르트 개발에 이어 해조류를 이용한 항암과 다이어

트, 콜레스테롤 저하 등 고기능성 다당체의 생산과 이를 통한 기능성식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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